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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 업무는 194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연재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는

과거 사회구조가 단순하여 사회재난의 피해가 자연재난의 피해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지만, 점차 사회가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15년 현재 통합

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현재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분산 관리되던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되는 재난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의 데이터 분포와 유형을 분석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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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국가재난관리는 1948년 내무부 소속 건설국 주관의 재해대책업무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재난유형 별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사회 구성이

복잡해지고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 재난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관리 전 과정(예방·대비·대응·복구)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한국방재학회, 2014).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관리업무의 전 과정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 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정통부 주관으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국가안전관리사업을 통해 국가재난관리

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 구축을 시작했다(이재은, 김경훈, 2005). NDMS는

2004년 소방방재청을 거쳐 2014년 국민안전처에서 그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통합재난안전정보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NDMS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의 재난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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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분석 결과

재난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해본 결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데이터 비율은 비슷하지만, 자연재난의

경우 풍수해와 이상기후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사회재난의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결과 예방, 대비, 대응에 필요한 데이터가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난단계

재난유형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공통 31 38 21 6

풍수해-내륙 1 23 8 0

풍수해-해안 0 5 5 0

이상기후 6 25 4 0

지반 2 12 7 0

지진 0 0 4 0

폭발 11 10 10 0

교통 8 5 12 0

화학 5 2 3 0

붕괴 0 2 0 0

기반시설 24 16 15 0

통신 0 0 0 0

전염병 6 1 3 0

표 1. 재난관리업무 단계 및 재난유형별 데이터 분포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재난정보의 편중은 현재까지 재난관리 업무처리가 실질적인 재난정보 공유의 목적

보다는 조직 내부의 보고 및 관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그 결과 국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 정보 수집 관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데이터 수집과 시스템 고도화에 있어 복구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난 유형의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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